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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24) 집중호우시 시간별 데이터에 대한 오염부하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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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환경공학전공

1. 서론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에 열대야 

현상과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과 함께 비오는 일수도 줄어들어 가뭄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점오염원이 

발생할 경우, 지표면에 오래 남아 있으며 환경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가축을 많이 기르는 축

사 및 농가가 집중되어 있는 강원도 지역은 비점

오염원 발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10년간 매해 발생되고 있는 태풍의 평균발생 횟수

는 23회이며, 이 중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

풍은 매해 평균 2.5회이다. 따라서 강원도 남부지

역 일대부터 충주댐까지 이르는 하천인 남한강 중

류부의 영월대교, 팔괴교, 옥동교 및 북벽교 지점

을 대상으로 오염부하량의 주요 지표인 SS, 탁도, 
BOD, TOC, T-N 및 T-P 등을 측정하였으며, 이 

데이터와 집중호우와의 상관관계 및 오염부하량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집중호우가 끝날 때까지 영월대교, 팔괴교, 
옥동교 및 북벽교의 수위 상승폭을 고려하여 채수를 진행하였으며, 집중호우 전, 중, 후의 폭넓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현장 분석 항목을 제외한 실험실 분석 항목은 4 L 채수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가득 채워

서 아이스박스에 담아 성상변화를 최소화하였으며, 오염부하량의 주요 지표인 SS, 탁도, BOD, TOC, T-N 
및 T-P 등을 공정시험법 기준으로 측정 및 기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분석 결과, 탁도, SS, BOD 및 TOC는 각각 수위와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N은 영월대교를 제외하고, 팔괴교, 북벽교 및 옥동교는 수위가 떨어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T-P는 일정량의 농도를 유지하였다. 유기물의 경우, 강우로 인해 유입이 증가하였으나, 강우량이 많아 희석

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하류의 충주댐의 침전물 및 오염부하량을 추가적으로 측정하여 집중호우와 오염부

하량의 상관관계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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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충주댐 상류에 위치한 분석지점.


